
국제유가 급상승 28달러 돌파!
석유공사 , OPEC 생산감축으로 … Dubai유도 25달러대 진입

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초과생산 감축노력과 베네수엘라 파업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졌다.

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12월13일 현지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 중질유(WTI) 가격은 배럴당 28.46달러로 전

날에 비해 0.46달러 올랐다.

북해산 Brent유도 배럴당 27.34달러로 0.27달러 상승했고,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0.71달러 오른 25.44

달러에 거래됐다.

국제유가 상승은 베네수엘라 파업에 따라 미국의 일부 정유공장이 원유 수입차질로 생산감축에 들어간 것

으로 전해지고,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.

특히, OPEC가 생산쿼터를 늘리는 대신 생산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을 감축키로 합의한데 이어 사우디아라비

아가 유럽 및 아시아 고객에게 2003년 1월 공급물량을 12월에 비해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강세요인으로

작용했다.

OPEC는 유가를 배럴당 22-28달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공식적인 쿼터량은 하루 2170만배럴에서

2300만배럴로 늘리는 대신 실제 생산량은 줄이는 정책에 합의했다고 12월12일 발표했다.

12월12일(현지시간)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(WTI) 1월 인도분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전날보다 61

센트(2.2%) 오른 28.01달러로 마감했다. 북해산 Brent유 2월 인도분도 런던 국제석유시장에서 55센트(2.1%) 상

승한 26.29달러에 거래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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